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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균핵병은 주로 10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저

온기에 발생하는 상추재배농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토양전염성 병해이다. 병 발생은 잎과 밑둥에

서부터 엷은 갈색으로 변하며 썩어 올라간다. 감염

부위에는 흰 균사가 자라고, 진전되면 쥐똥 같은 흑

색의 부정형의 큰 균핵이나 구형 또는 부정형의 작

은 균핵이 형성된다.

심한 경우에는 속잎까지 썩으면서 병든 부위가 물

러지고, 식물체가 포기째로 죽는다.이 균핵병균은

Sclerotinia sclerotiorum과 S. minor으로 균핵,

자낭반, 자낭과 자낭포자를 형성한다. 균핵은 흑색

으로 부정형이며, 이 병원균의 균사생육 온도범위는

1~30℃이고, 생육적온은 20~22℃이다.

Sclerotinia sclerotiorum는 전세계적으로 408

종의 식물체에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56종의 식

물에 균핵병을 발생시키는 기주 다범성 병해이다.

상추의 균핵병을 방제하는 방법은 베노 수화제 등

이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친환경적 재배단지에

서는 농약의 잔류우려로 약제를 사용할 수 없어 유

용미생물을 이용한 안전한 상추생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물적 방제법으로 길항균 바실러스 서브

틸리스(Bacillus subtilis) M27균주를 사용하 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의 특성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는 세균으로서 내

생포자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일 좋지 않으면 휴면을

하고, 환경이 좋으면 발아하여 병원균의 생육을 억

제시킨다. 이 길항세균은 14.9~50℃ 범위에서 생육

이 가능하며 26~29℃에서 가장 잘 자란다. 균핵병

균(Sclerotinia sclerotiorum과 S. minor)에 하

여 균사 생장과 균핵 형성, 균핵 발아를 억제하여 전

염원의 도를 감소기켰다.<표1>

<표1> 길항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처리에 의한

균핵병균의 균사생장과 균핵발아 억제효과

또한 이 두 규핵병균 외에 흑생썩음균핵병균, 잘

록병균, 잿빛곰팡이병균, 시들음병 등에 하여도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한다.

길항균을 이용한 상추 균핵병의

환경친화적 생물방제
이 상 엽 농업연구사

농업과학기술원 식물병리과

Sclerotinia 길항균 처리 19.8 70.0 100.0

sclerotiorum 무 처리 - 0 0

S. minor
길항균 처리 22.0 40.0 96.0

무 처리 - 0 0

균핵병균 처리내용
균사생장 균핵발아억제율(%)

억제 (㎜) 균사발아자 낭반형성

길항균을 이용한 상추 균핵병의 환경친화적 생물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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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바실리스 서브틸리스 M27의 내생포자, 코로니와

균핵병균의 균사생장 억제

<표2>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의 처리별 균핵병

발생억제 효과(양평)

▲ 아주심기 직후 관주처리

▲ 무 처리

<그림2> 바실리스 서브틸리스 M27의 상추 아주심기 직후

관주처리와 무처리에서 균핵병 발생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 상추 균핵병 방제효과

양평의 친환경 상추시설재배 포장에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M27균주를 상추 포기당 육묘 중 트레이

포트에 관주처리(2㎖/포기), 아주심기 전 토양표면

분무처리, 직후 관주처리와 발병초기에 100㎖씩 한

번 관주 처리(토양에 처리)한 결과, 균핵병 발생이

육묘 중 트레이포트에 관주처리는 40.4%, 3월 15일

에 상추 아주심기 직후에 관주처리는 71.0%, 아주심

기 전 토양표면에 분무한 처리는 31.9%, 발병 초 처

리구는 54.2%, 육묘기 포트처리+발병 초 처리는

66.7% 방제하 다.

그러므로 상추를 아주심기한 직후 바실러스 서브

티리스 M27을 관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

며, 이는 길항미생물을 균핵병 발병 전에 예방차원

에서 미리 처리하는 것이 뿌리주변의 통양에 길항미

생물이 점유하고 있어 병원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제효과 증진방법

길항균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의 효과를 증진시키

아주심기전 포트관주 처리 2㎖/포기 40.4

아주심기후 관주 처리 100㎖/포기 71.0

아주심기 전 토양표면 분무 처리 100㎖/포기 31.9

발병초 토양관주 처리 100㎖/포기 54.2

아주심기전 포트 관주
2㎖/포기 + 100㎖/포기 66.7

+ 발병 초 관주 처리

무 처리 - -

처리내용 처리량 방제효과(%)

친 . 환 . 경 . 농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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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재배적 방제법과 더불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병의 방생을 억제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배토양에서 건강한 작물

재배와 외부에서 균핵병균의 유입을 막는 포장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균핵병과 같은 토양전염성 병해는 초기발견과 사

전에 병해진단이 어렵고, 외부증상이 나타나서 방제

를 할 경우에도 치료보다는 주변식물체에 감염을 방

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균핵병은 완전방제가 어려

운 병해로 다음과 같은 재배적인 완전방제가 어려운

병해로 다음과 같은 재배적인 관리와 병행하여 균핵

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배자와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 상추를 아주심기 직후 포기의 토양에 관주 처

리하여 균핵병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병 발

생 초기에 즉시 길항균을 관주하여 병 발생을

억제시킨다.

○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식물이 웃자라면 많

이 발생하므로 적당하게 비료를 준다.

○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시설하

우스를 가온해서 방치하거나 과잉관수를 하지

않도록 포장관리를 한다.

○ 상추를 재배하지 않는 여름철에 태양열소독이

나 담수(물가두기)처리를 하여 균핵을 부패시

켜 토양 속 전염원인 균핵의 도를 줄인다.

○ 병에 걸린 잎이나 제거한 상추 잎은 고랑에 버

리지 말고 태워버린다.

○ 이어짓기를 피해야 하며, 3~5년간 벼를 재배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월>

길항균을 이용한 상추 균핵병의 환경친화적 생물방제


